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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Media is a significant distributional channel in sport. In terms of determining the influencer in building sport media 
contents, recent sport media studies have employed agenda-setting theory, assuming media itself as the agenda provider. In 
a real-world situation, however, sports stars have been deemed key factor determining distribution contents in sport.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is the “tacit premise” of agenda-setting theory. Given the agenda-setting theory,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function of sport stars as an agenda provider, which is a key determinant of sport distribu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has reviewed articles of Yuna Kim, Sang-hwa Lee, and Hyun-jin Ryu 
from daily newspapers including as dong-a ilbo and joongang ilbo (2013 to 2017). The study collected data, portable 
document format (PDF), from the online archive of dong-a ilbo and joongang ilbo. We coded the length of the article, the 
frequency, the size of the picture, and the structural form of the article. Inter-coder reliability was compared with data 
previously investigated by the researcher. Inter-coder reliabilities for study 1 and 2 was .89 and .85. To examine hypotheses,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s, and cross-tap analysis were performed.   
Results – The results partially supported the hypotheses proposing the significant role of sports stars as the agenda setters 
in distributing sport media contents. In specific, the study found that the number of articles about sports stars prevailed the 
number of articles about regular athletes. Besides, studies found that the use of photos was more frequent in articles of 
sports starts than that of regular athletes. In sports newspaper articles, featured story articles were used more than 
straight-articles for news relating to sports stars. Also, sports newspaper of sports stars contained more information 
associated within an event rather than outside of an event.
Conclusions – In sports journalism, this study challenges the current theory that the media affects the composition and the 
content of sports coverages. As the principle of the agenda-setting of sports media, the influence of sports stars must be 
continuously studied along with a follow-up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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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디어는 스포츠 산업의 핵심 유통채널로 스포츠의 확산과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스포츠 스타는 미디

어를 통해 유통되는 주요 콘텐츠로서 스포츠 산업의 핵심제품

으로도 인식된다. 스포츠 스타는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공을 바

탕으로 대중으로부터 영웅이나 유명인으로 받아들여지는 대상

으로서(Oh & Kim, 2014; Whannel, 2001), 스포츠 산업과 문

화 영역에서 큰 파급력을 갖는다(Park, Kim, & Jang, 2014). 
미디어는 스포츠 인물을 통해 “콘텐츠를 홍보하고, 이들의 이

미지를 활용해 수용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포츠 

스타의 탄생은 미디어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Won & Ham, 2010, p.247). 이러한 미디어 결정론은 뉴

스룸 내에서 스포츠 기사를 작성하는 저널리스트는 물론, 게이

트 키핑 역할을 하는 부서 담당자, 편집자 등 미디어 스포츠의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기본 인식이다. 보도 

행위 이전에 내재하는 스포츠 스타, 즉 스포츠 행위자의 본태

적 의미나 그들의 스포츠행위가 지닌 중요성과 상징성에 우선

해, 미디어가 이들의 이미지와 사회적 의미형성에 결정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는 스포츠 스타가 자기 

결정권이나 주체성이 없는 ‘현대판 검투사’에 불과하다는 시각

과 다르지 않다. Miller(2005)는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에 상징, 
교환,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

츠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현상 중에서, 미디어의 보도내용 결

정과정을 주로 논의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커뮤니케이션 분야

에서 대표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는 의제설정 이론(agenda 
setting theory)의 ‘암묵적 전제(tacit premise)’와 맥이 닿는다. 
의제설정 이론은 미디어만이 의제 설정 기능을 독점한다는 사

실을 의심의 여지없이 바라본다. 오직 미디어가 수용자의 태도

나 인지, 정서, 의견에 어떻게 효과를 미치는 지에만 관심을 

갖는다(Son, 2005). 
본 연구는 스포츠 저널리즘 맥락에서 스포츠 미디어 유통채

널의 의제설정의 주체가 과연 미디어에만 국한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에 출발했다. 앞서 설명한 미디어 결정론의 의제설정 프

레임워크는 스포츠가 단순히 정치, 외교, 경제, 문화적 재화로

만 기능할 때 지지가 가능하다. 즉 미디어가 스포츠를 정치, 
국제외교,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기능재로만 활용하고, 실

제 스포츠의 기능이 이에만 국한된다면, 미디어는 기획된 의제

를 담은 보도를 통해 수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관련 보도에서와 같이 미디어는 남북 및 국제관계를 감안한 

의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미디어의 콘텐츠 구성

에 있어서 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이론이 적용되고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다. 
스포츠 상징적 재화이다. 스포츠 미디어가 상징적 인물인 

스포츠 스타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

다. 팬들은 스포츠 스타의 플레이와 이들의 스포츠 행위, 이를 

둘러싼 스토리에 귀를 기울인다. 글로벌 콘텐츠인 스포츠가 매

일 쏟아내는 보도내용 중 스타선수가 차지하는 분량은 상당하

며, 그 내용은 이들의 스포츠 관련 행위로 귀결된다. 이러한 

현실은 미디어 유통 채널의 콘텐츠 구성과 그 내용의 결정권

이 오롯이 미디어에만 국한될 수 없는 이유이며, 스포츠 미디

어 의제설정의 또 다른 주체로서 스포츠 인물의 기능을 논해

야 하는 까닭이다. 스포츠 미디어의 유통 콘텐츠 구성과 관련

하여 미디어만을 아젠더 세터로 인식하는 의제설정이론에 대

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의제설정 이론은 1972년 McCombs와 Shaw의 매스미디어

의 의제설정 기능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 캠페인과 관련한 미디어의 영향을 연구했는데, 이들에 따

르면 미디어가 특정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면 대중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미

디어가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수집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보도할 것이냐를 선택하면 대중은 무엇이 중요

한가(what to think about)를 결정할 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

했다(McCombs & Shaw, 1972; Shaw & McCombs, 1977). 이 

때문에 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은 미디어 효과(media effects)
와 관련 해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아 왔다(Kim & Lee, 
2006; McCombs & Shaw, 1993; Son & Weaver, 2005). 이론
은 다양하게 변주돼 왔는데, Son and Weaver(2005, p.176)는 

“마크로 레벨에서 아젠다 세팅 이론의 다이나믹함은 다양한 

발전을 이뤄왔고 아젠다 빌딩, 인터미디어 아젠다 세팅, 아젠

다 멜딩, 세컨드-레벨 아젠다 세팅을 이뤄냈다”고 지적했다. 의
제설정 이론의 5단계 진화모델은 미디어 의제의 공중 의제로

의 전이- 관련성, 시간, 정향욕구 등 효과의 외적요인 - 2차(속
성) 의제설정- 의제설정 결과의 영향 - 의제형성요인으로 연구 

방향의 변화를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Ban & McCombs, 
2007). 최근에는 기존의 이론을 인터넷 미디어에 적용한 연구

들(Kim, 2010; Kim & Lee, 2006; Vargo, Guo, & Amazeen, 
2017)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의제설정 이론은 30여 년간 

주로 정치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됐지만 McCombs(2005)는 이

론의 발전궤적을 회고하면서 이제는 “기업명성, 프로스포츠, 
교실 내 수업, 그리고 종교활동” 등의 분야에서도 이론적 확장

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학자들이 이론의 설명력을 바탕

으로 스포츠 분야의 연구에 적용했다(Eagleman, 2009; 
Fortunato, 2001, 2008, 2009; Knoppers & Elling, 2004; Lee, 
Choi, & Lee, 2003). 예를 들어 Fortunato(2001)는 미국프로농

구(NBA)가 리그 활성화를 위해 텔레비전을 통해 미디어의 의

제설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왔음을 실증했다. 즉 미디어

에 의한 NBA의 잦은 노출과 선수들에 대한 표현 방식 등 적

절한 의제가 제공됨으로써 리그 발전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2년 월드컵 경기의 보도와 관련해 온라인 사용자들의 

의제설정과 역의제설정 관계를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사용자들에게도 미디어의 의제설정 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드

러났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의제를 미디어가 따르는 역 의제설

정은 작동되지 않음을 발견했다(Lee, Choi, & Lee, 2003). 이

밖에도 여성스포츠 보도와 관련한 의제설정 등 스포츠 분야에

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Burch, Frederick, Zimmerman, & 
Clavio, 2011; Clavio, & Miloch, 2009; Knoppers & Elling, 
2004; Zimmerman, Clavio, & Lim, 2011). 그러나 선행 연구들

은 미디어의 독점적인 의제설정 기능(즉 아젠다 세터로서의 

기능)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현상을 설명해 왔다. 스포츠 관련 

연구를 포함해, 의제 설정 기능은 오로지 미디어만이 갖고 있

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 미디어와 

스포츠 스타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일체의 의문을 제기

하지 않았다. 스포츠 저널리즘은 일반 저널리즘과 비교해 보도 

내용과 문체, 취재 방식 등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

다도 스포츠 스타에 의해 보도가 좌우되는 점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보도의 경우 대선 후보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의제 중에서 미디어가 무엇을 선별해 보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중요하지만, 스포츠의 경우 우선적으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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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체의 성적이나 개인적 활약상을 보도하게 된다. 다시 말

해 스포츠 보도의 1차적인 내용은 스타에 의해 결정되며, 이

후 선수의 성격, 라이프 스타일, 독특한 이력 등의 여러 속성 

중에서 미디어가 의제를 선택한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스포츠 

저널리즘에서 스타 선수가 의제설정의 강력한 헤게모니를 가

지고 있다는 점과 뉴스원(news source)으로서 스포츠 스타의 

역할과 의미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상의 스포츠 미디어 의제설정의 주체에 관한 논의를 바탕

으로 본 연구는 미디어가 유통콘텐츠 즉 보도의 주제와 그 내

용을 결정할 때, 스타선수의 스포츠 및 관련 행위가 의제설정

의 결정요인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스트레이트 기사의 양이나 사진, 기사 스타일 등을 중심으로 

현재 유통되는 보도내용과 그 규모를 분석하여, 스포츠 미디어

의 유통 콘텐츠가 스포츠 스타의 스포츠 행위를 중심으로 구

성되고 있음을 실증하고자 한다.  

연구 1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스포츠 스타의 종목에 대한 기사가 다른 종목의 

기사보다 더 많이 보도될 것이다. 
가설 1-2: 스포츠 스타 기사가 비 스포츠 스타의 기사보다 

사진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이다. 
가설 1-3: 스포츠 스타의 기사는 피처스토리가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더 많을 것이다. 

연구 2를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1: 스포츠 스타 관련 보도는 경기관련 보도가 경기 

이외의 보도보다 많을 것이다. 
가설 2-2: 스포츠 스타 관련 기사는 사진이 첨부된 기사가 

많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분석 대상

국내 대표적인 미디어(신문)의 보도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의제설정 이론의 ‘암묵적 전제’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표성을 갖는 

종합일간지의 보도내용을 분석했다. 미디어의 보도내용 분석은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가장 중심적으로, 그리

고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연구방법”이다(McQuail, 1994). 
일반적으로 내용분석을 위해서는 분석대상 선정, 연구 목적과 

부합되는 카테고리 확정, 분석단위 선택, 빈도 분석, 결과에 대

한 기술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Hsieh & Shannon, 2005). 
이 연구는 일간종합지 중에서 영향력과 부수가 많은 일간지

인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이 신문들은 전

국적으로 발행되는데다 그 영향력과 공신력에서 가장 파급력

이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서 방송과 

스포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사 경제 분야의 잡지 등을 소

유하고 있다. 두 개의 연구 중 연구 1에서는 소치 동계올림픽

이 열린 2014년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동아일보에 실린 

김연아(피겨 스케이트)와 이상화(스피드 스케이팅)를 중심으로 

빙상, 골프, 축구, 야구, 농구, 동계올림픽 소식, 일반 단신 등

을 비교분석했다. 또 연도별 비교를 위해 2015년과 2016년 같

은 기간의 보도를 분석했다. 
연구 2는 2013년에 데뷔해 현재까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기사 중 2013년
부터 2017년까지의 관련 기사를 분석했다. 연구 2는 연구 1에 

비해 분석 기사가 상대적으로 적어, 두 개의 신문을 대상으로 

선정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류현진은 2013년 30경기에 출

전했으며 2014년 26경기, 2017년 25경기에 나섰다. 2015년과 

2016년에는 부상으로 각각 0경기와 1경기 출전에 그쳤다.  

2.2 연구 변인 및 조작적 정의  

내용분석을 위해서는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와 함께 분석한 

것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Krippendorff, 2004). 이 연구에서는 기사의 빈도(frequency), 
사진(photo), 기사 형태(story type)를 분석했다. 

기사의 빈도는 조사대상 미디어에 의해 뉴스 가치를 인정받

아 등장한 횟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신문의 1개 지

면은 대략 3-8개 정도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뉴스 편집자

(흔히 데스크로 불린다)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중에서 중요도

에 따라 기사에 사용할 내용과 버리는 내용을 선별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면에 등장하는 기사는 상대적으로 보도가치

를 갖는 중요한 뉴스라 인정된다. 즉 중요성이나 흥미도에 따

라 매일매일 뉴스는 운명이 달라진다. 따라서 얼마나 자주 지

면에 등장하는 가에 따라 뉴스의 중요도를 알 수 있다.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분석에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진이다(Duncan, 1990; Wanta & Legget, 1989). 사진

은 실제 기사와 관련해 제공되는 경우와 실제 기사와 관련 없

이 보도사진 자체만으로 등장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사진 없이 기사만 보도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때는 기사의 전

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사가

치가 다른 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됐기

에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사진

이 첨부되는 기사는 상대적으로 기사가치가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기사의 내용을 텍스트 형식으로 전달하면서 동시

에 비주얼 효과를 첨부해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시선을 얻고

자 하는 미디어의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지면에 관련 

기사가 없음에도 사진만이 등장하는 경우는 피겨 스케이트나 

리듬체조 등 시각적 효과가 좋은 경기가 해당된다. 물론 이때 

사진 하단에는 사진설명이 붙게 마련인데 연습경기나 본 경기

에 앞서 독자가 흥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사진을 통해 보

도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단순히 사진만 등장하더라도 이는 보

도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사 형태는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

로 연구되는 분석대상이다(Hardin, Walsdorf, & Hardin, 2002; 
Jones, Murrell, & Jackson, 1999; Kinnick, 1998). 일반적으로 

스포츠 기사의 형태는 경기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치중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경기의 이면이나 흥미로운 내용을 반

영하는 피처스토리, 인터뷰, 단신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스트레이트 기사는 경기나 경기 결과에 대해 집중하는 반면 

피처스토리는 독자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를 파악해 이를 전달

하기 때문에 피처스토리 형식의 기사는 더욱 중요한 뉴스가치

를 갖고 있다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최근 들어 뉴스 매체가 

늘어나고 인터넷을 통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기사의 형식이 뚜

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스트레이트 기사와 피처스토리 기사에 대한 구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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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데 이는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

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 판별해야 한다. 흔히 피처스토리는 기

사를 작성하는 기자에게 스타일과 유머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선수와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등 

흔히 기사의 형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역 피라미드 형태

(inverted pyramid type)를 벗어나 작성되므로 그 스타일과 내

용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내용은 실지로 벌어진 경기

와 관련이 있지만 경기결과 이외의 선수 개인이나 다양한 주

제를 다루고 있으면 피처스토리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변인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 다음과 같다.
뉴스 빈도: 국내 일간지의 스포츠 면에 등장하는 기사의 수

는 제한적이다. 기사의 중요도에 따라 신문의 1면이나 2면에 

보도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밖에 ‘사람과 사람’ 같은 인물을 다

루는 면에도 스포츠 관련 기사나 선수가 등장한다.
사진: 국내 신문은 시각적 효과를 위해 비주얼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진을 통해 이를 달성한다. 이는 특히 스포츠 

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스포츠 스타에 관한 기사일 경우, 
사진을 동반해 기사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다.

기사타입: 기사는 인터뷰와 논설 등 다양한 종류로 이뤄져 있

으나 이 연구에서는 경기 결과나 상황, 사실 전달에 치중할 경

우 스트레이트성 기사로 구분했으며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포함(개인 취향, 연애, 에피소드, 연봉 등)할 경우 

피처스토리로 구분했다. 피처스토리는 스포츠 스타나 독특한 사

건일 경우 사실 전달보다는 흥미위주의 읽을거리로 독자의 시선

을 끌기 위해 기사를 다양한 관점과 사례를 동원해 작성된다.    
스포츠 스타: 스포츠 스타는 일반적인 선수보다 경기 기량

이나 인기 면에서 일반 선수보다 압도적이다. 연구 1은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김연아와 올림픽 2연패를 이룰 이상

화가 이 범주에 든 것으로 판단했다. 소치 올림픽 기간에 금메

달을 딴 선수들도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으나 미디어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도된 경우가 아니므로 제외했다. 
기사 분류: 연구 1은 스포츠 스타인 김연아와 이상화 외에 

빙상(슬라이딩과 설상 종목 포함), 골프, 축구, 야구, 농구, 배

구, 소치올림픽, 사진, 스포츠 단신 등을 변인으로 했으며 씨름 

등은 기타 종목으로 분류했다. 연구2는 경기 결과 등 내용 위

주의 기사와 함께 경기와 관련됐지만 일정과 등판 가능성, 팀 

관련 소식 외에도 개인적인 내용(연애, 연봉 등)으로 구분했다.
사진: 사진은 기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보충하기 위

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사와 관계없이 별도의 

내용을 보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었다. 이를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기사에 포함된 사진의 경우 기사의 크기

를 판정할 때는 포함됐다. 

2.2. 자료 분석

미디어의 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은 코딩이 중요하다. 연구 

1에서는 코딩을 위해 체육학 전공 대학원생을 훈련시켜 미리 

개발된 코딩 용지(Sheet)에 코딩했다. 조사대상 신문들이 

Portable Document Format(PDF)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 이를 통해 코딩을 한 후 Inter-coder reliability를 연구

자가 조사한 데이터와 함께 비교했다. 내용분석에서는 코더들 

간의 분석이 얼마나 일치하는 지는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Riffe, Lacy, & Fico, 2005). Lombard, Snyder-Duch, and 
Bracken (2002)도 이의 중요성을 지적했는데 “타당도를 위해 

절대 필요한 것”(p.589)이라 말했다. 일반적으로 신뢰도를 위해 

10%에서 25% 정도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야 한다(Wimmer 
& Dominnick, 2003). 연구 1에서는 50%(230개)의 데이터에 

대해 Inter-coder reliability가 실시됐으며 신뢰도는 .89였다. 연

구 2에서도 연구 1과 동일하게 코딩 교육을 받은 3명의 체육

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이 코딩했으며 신뢰도 확보를 위해 연

구자가 100개(17%)의 기사를 무작위로 선정했다. 신뢰도 결과

는 .85였다. 두 연구 모두 내용 분석 연구에서 받아들일 수 있

는 신뢰도 계수인 .75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했다(Wimmer & 
Dominnick, 2003). 코딩된 자료는 SPSS 23버전을 이용해 연

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스포츠 스타와 종목별 빈도분석, 
사진유무와 기사유형에 따른 빈도분석, 기사내용에 따른 교차

분석 등을 실시해 가설을 검증했다.  

3. 연구 결과

3.1. 연구 1: 동계 스포츠 스타의 영향 분석 

연구 1은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2014년 2월 6일부터 3
월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의 동아일보 기사내용과 연도별 비

교를 위해 2015년과 2016년의 동일기간 보도내용을 비교 했

다. 또 같은 기간에 기사화된 골프, 야구 등의 기사내용을 분

류, 분석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동아일보 홈페이지의 유료 아

이디를 통해 PDF 신문자료를 확보해 1면부터 사설 면까지 전 

지면을 전수 조사했다. 연도별 스포츠 관련 기사는 2014년 

230개, 2015년 105개, 2016년 124개로 총 459개의 스포츠 기

사를 분석했다.

Year   Type
Yeon-ah Kim

Sang-hwa Lee

Ice 

Skating
Golf Soccer Baseball Basketball Volleyball

Sochi 

Winter
Photo

Digest & 

Short article
Others Total

2014
42

(9.2%)

49

(10.7%)

11

(2.4%)

15

(3.3%)

8

(1.7%)

3

(0.7%)

2

(0.4%)

56

(12.2%)

7

(1.5%)

30

(6.5%)

7

(1.5%)

230

(100%)

2015
1

(0.2%)

4

(0.9%)

17

(3.7%)

21

(4.6%)

21

(4.6%)

10

(2.2%)

3

(0.7%)

0

(0.0%)

1

(0.2%)

14

(3.1%)

13

(2.8%)

105

(100%)

2016
1

(0.2%)

20

(4.4%)

10

(2.2%)

13

(2.8%)

28

(6.1%)

9

(2.0%)

5

(1.1%)

0

(0.0%)

0

(0.0%)

18

(3.8%)

20

(4.4%)

124

(100%)

Total
44

(9.6%)

73

(15.9%)

38

(8.3%)

49

(10.7%)

57

(12.4%)

22

(4.8%)

10

(2.2%)

56

(12.2%)

8

(1.7%)

62

(13.5%)

40

(8.7%)

459

(100%)

 x² = 865.143, df = 3, p < .001

Table 1: Analysis of articles of sports stars and events by publication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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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의 가설 1은 ‘스포츠 스타의 종목에 대한 기사가 다

른 종목의 기사보다 더 많이 보도될 것이다’이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김연아, 이상화

라는 동계 스포츠 두 스타 선수 기사의 빈도가 타 종목에 비

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198.550, p<.001). 물론 빙상

의 경우 이 두 스타 선수에 대한 기사량보다 뉴스 빈도가 더 

많았는데 이는 빙상 종목인 스피드 스케이트와 쇼트트랙, 스

키, 스노보드, 봅슬레이, 컬링 등의 다양한 종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도에는 소치 동계올림픽 관련 보도가 

많았는데, 당시 미디어를 포함해 전 국민의 이목이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이나 결과에 집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연구 1의 가설 2는 스포츠 스타에 대한 보도가 여타 기사 

보다 빈도에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중요도 때문에 미디어

가 기사와 함께 사진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가정했

다. 분석 결과 스포츠 스타관련 기사의 사진 활용 빈도가 비 

스포츠 스타나 여타 종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4.978, p<.001). 미디어가 사진이라는 이미지 자료를 통해 

기사의 가시화를 높이고 독자의 흥미를 끌어내는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스포츠 스타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

는 결과다(Table 2).
연구 1의 가설 3은 스포츠 스타에 관한 기사는 피처스토리

의 비중이 스트레이트성 기사보다 많을 것으로 가정했다. 즉 

스포츠 스타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뉴스로서의 중요성과 함

께 독자의 흥미를 우선적으로 끌기 때문에 기사 형태에서 독

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기사 형태(즉 피처스토리)
로 보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석 결과, 김연아, 이상화 선수

의 경우 단순히 성적 등 결과위주의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다

양한 일상을 소재로 한 피처스토리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97.104, p<.001). 본 연구에 등장한 피처스토리는 
스타 선수(즉 김연아와 이상화의 경우)의 결혼, 가족관계, 친
구, 패션, 취미, 훈련과정, 심리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Table 3). 

3.2. 연구 2: 프로 스포츠 스타의 영향 분석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연구 2도 미디어 보도에 미치는 스포

츠 스타의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보도된 한국프로야구와 MLB 스타

인 류현진 선수의 기사를 분석했다. 연구 1과의 기사량을 맞

추기 위해 두 개의 신문을 대상으로 측정했는데 분석기간 동

안 류현진과 관련해 수집된 기사 수는 중앙일보 248건
(42.7%), 동아일보 333건(57.3%), 총 581건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2: Analysis of the inclusion of sports stars’ photos

      Type

Photo

Yeon-ah 

Kim

Sang-hwa

Lee

Ice 

Skating
Golf Soccer Baseball Basketball Volleyball

Sochi 

Winter Photo

Digest & 

Short 

article

Others Total

included
39

(8.5%)

66

(14.4%)

36

(7.8%)

44

(9.6%)

53

(11.5%)

20

(4.4%)

7

(1.5%)

45

(9.8%)

7

(1.5%)

16

(3.5%)

32

(7.0%)

365

(79.5%)

Not included
5

(1.1%)

7

(1.5%)

2

(0.4%)

5

(1.1%)

4

(0.9%)

2

(0.4%)

3

(0.7%)

11

(2.4%)

1

(0.2%)

46

(10.0%)

8

(1.7%)

94

(20.5%)

합계
44

(9.6%)

73

(15.9%)

38

(8.3%)

49

(10.7%)

57

(12.4%)

22

(4.8%)

10

(2.2%)

56

(12.2%)

8

(1.7%)

62

(13.5%)

40

(8.7%)

459

(100%)

 x² = 134.978,  df = 10,  p < .001

Table 3: Analysis of sport stars articles and the types of other events

Story    

Type

Yeon-ah 

Kim

Sang-hw

a

Lee

Ice 

Skating
Golf Soccer Baseball

Basketbal

l
Volleyball

Sochi 

Winter Photo

Digest & 

Short 

article

Others Total

Straight
11

(2.4%)

27

(12.6%)

15

(3.3%)

23

(5.0%)

13

(2.8%)

15

(3.3%)

7

(1.5%)

23

(5.0%)

7

(1.5%)

59

(12.9%)

15

(3.3%)

215

(100%)

Featured
33

(7.2%)

46

(10.0%)

23

(5.0%)

26

(5.7%)

44

(9.6%)

7

(1.5%)

3

(0.7%)

33

(7.2%)

1

(0.7%)

3

(0.7%)

25

(5.4%)

244

(100%)

합계
44

(9.6%)

73

(15.9%)

23

(5.0%)

49

(10.7%)

57

(12.4%)

22

(4.8%)

10

(2.2%)

56

(12.2%)

8

(1.7%)

62

(13.5%)

40

(8.7%)

459

(100%)

 x² = 97.104,  df = 10,  p < .001

Table 4: Total of amount of articles

Newpapers Frequency %

Joongang ilbo 248 42.7

Dong-a ilbo 333 57.3

Total 5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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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에 대한 기사 수는 2013년과 2014년이 많았는데 부

상으로 인해 성적과 출전이 저조했던 기간보다 압도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Year Frequency %

2013 255 43.9

2014 143 24.6

2015 68 11.7

2016 38 6.5

2017 77 13.3

Total 581 100.0

Table 5: Numbers of articles published by year

연구 2의 가설 1은 ‘스포츠 스타 관련 보도는 경기 관련 보

도가 경기 이외의 보도보다 많을 것이다.’이다. 류현진 관련 기

사의 내용에 관한 연도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분석결과 류현진 관련 경

기내용은, 2013년 89건(44.7%), 2014년 60건(30.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류현진 경기일정/등판 관련 기사의 경우도 

2013년 55건(38.7%), 2014년 43건(30.3%)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또한 팀 관련 기사는 2013년 28건(50.0%), 2015년 14건
(25.0%)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상 관련 기사는 2015년 34건
(56.7%)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와 관련 없는 류현진 관련 미담 

및 패션 관련 기사는 류현진 선수가 좋은 성적으로 활약했던 

2013년에 79건(66.9%)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이후 경기 이외

의 기사 빈도는 현격히 떨어졌다. 이는 국내 스포츠 기사의 경

우, 그 내용과 주제가 스포츠 스타의 경기력과 활약을 중심으

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2의 가설 2는 ‘스포츠 스타관련 기사는 사진이 첨부된 

기사가 많을 것이다’이다. 류현진 기사의 사진 유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Table 
7). 분석 결과 류현진 관련 경기내용 기사 중 158건(79.4%), 
경기일정 등판 관련 기사 중 91건(64.1%), 팀 관련 기사 중 

45건(80.4%), 부상 관련 기사 중 37건(61.7%)이 관련 사진을 

활용한 보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스포츠 미디어의 유통 콘텐츠의 구성과 그 내용

의 결정요인으로서 스포츠 스타의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스포츠 스타에 대한 기사와 관련 종목의 기사가 이

외의 종목 및 일반 선수에 대한 기사 보다 더 많이 보도될 것

인가’와 함께 ‘스타에 대한 보도의 경우 경기 자체에 대한 기

사가 다른 내용의 기사 보다 많을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증하였다. 또 스포츠 스타에 대한 보도는 그 중요성 때문에 

여타 기사보다 사진을 포함한 경우가 많으며 이들을 보도하는 

기사 유형도 피처 스토리 스타일이 많을 것이라는 점도 파악

하려 했다. 연구결과는 스포츠 보도에서는 미디어가 스스로 의

제를 결정해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보다는 스포츠 스타에 의존

해 이들의 경기력 등 스포츠 행위와 그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

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Contents

Year
Game

Schedules/

Appearance
Team-related Relationship Paycheck Injury

Others

(Impression/Fashion)
Total

2013
89

(44.7)

55

(38.7)

28

(50.0)

0

(0.0)

2

(50.0)

2

(3.3)

79

(66.9)

255

(43.9)

2014
60

(30.2)

43

(30.3)

4

(7.1)

0

(0.0)

2

(50.0)

15

(25.0)

19

(16.1)

143

(24.6)

2015
4

(2.0)

8

(5.6)

14

(25.0)

0

(0.0)

0

(0.0)

34

(56.7)

8

(6.8)

68

(11.7)

2016
11

(5.5)

14

(9.9)

3

(5.4)

0

(0.0)

0

(0.0)

1

(1.7)

9

(7.9)

38

(6.5)

2017
35

(17.6)

22

(15.5)

7

(12.5)

2

(100.0)

0

(0.0)

8

(13.3)

3

(2.5)

77

(13.3)

Total
199

(100.0)

142

(100.0)

56

(100.0)

2

(100.0)

4

(100.0)

60

(100.0)

118

(100.0)

581

(100.0)

 x² = 222.140,  df = 24,  p < .001

Table 6: Chi-square analysis of article contents by year(%)

 

Contents

Photo
Game

Schedules/

Appearance
Team-related Relationship Paycheck Injury

Others

(Impression/Fashion)
Total

Included
158

(79.4)

91

(64.1)

45

(80.4)

2

(100.0)

4

(100.0)

37

(61.7)

83

(70.3)

420

(72.3)

Not 

included

41

(20.6)

51

(35.9)

11

(19.6)

0

(0.0)

0

(0.0)

23

(38.3)

35

(29.7)

161

(27.7)

Total
199

(100.0)

142

(100.0)

56

(100.0)

2

(100.0)

4

(100.0)

60

(100.0)

118

(100.0)

581

(100.0)

 x² = 37.514,  df = 6,  p < .001

Table 7: Analysis of the inclusion of photos depending on articl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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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 미디어가 중요한 의제를 결정하고 이를 집중 보도함

으로서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파한다는 관점

의 미디어 중심의 아젠다 세팅 이론이 오롯이 스포츠 저널리

즘에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미디어

가 스포츠 보도에 있어서 중요한 의제를 결정한다’는 미디어 

결정론에 입각한 의제설정이론의 일반화는 스포츠 미디어 영

역에서는 제한적이며, 스포츠 저널리즘의 유통 콘텐츠 의제는 

상당 부분 스포츠 인물에 의해 우선적으로 지배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연구 1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김연아와 이상화라는 스타에 

대한 보도는 압도적이었다. 이는 미디어가 여러 가지 보도 소

재 중에서 스타라는 점에 집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류현진이

라는 특정 선수에 대한 관련 기사를 분석한 연구 2의 결과는, 
경기 결과와 등판 일정에 대한 보도가 다른 부분에 비해 월등

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의 경우 경기에 대한 보도는 

4건에 불과했고 부상에 대한 보도가 34건에 달했지만 이는 부

상으로 인해 경기 내용을 보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개

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스포츠 스타에 대한 보도나 경

기 결과에 대한 보도가 일반 선수나 경기 이외의 내용에 비해 

훨씬 높은 빈도를 보이며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는 

스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을 보도할 것인가라는 점에

서 스타 선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류현진

을 대상으로 한 연구 2의 결과는 스타에 관한 보도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보도되는 것은 결국 경기 결과라는 점을 의미

한다. 미디어는 보도를 하기 전에 대상의 속성(attributes)에 따

른 선택(selection)의 과정을 거치며, 이에 따라 현저성

(salience)이 증가하는 (속성 의제설정 효과) 의제설정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미디어의 기능이 작동되기 이전에 

스타가 보여주는 경기력과 경기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도할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결국 스포츠 저널리즘은 스타 자체가 갖

고 있는 기사 가치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포츠 스타에 대한 1차적인 보도 이후, 스타가 갖고 있

는 속성 중 미디어가 보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해 보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결국 스포츠 저널리즘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포츠 스타이며 미디어의 의제설정 기

능이 작동하기 전에 보도 결정권이 일차적이고 우선적으로 스

타에게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사진을 보도하는 경

우(기사 가치를 높이기 위한 스타선수 관련 사진 배치)나 피처 

스토리 등 뉴스의 형태(스타의 여러 속성 중 흥미위주의 이야

기 거리를 보도하는 예)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이다. 
스타 선수와 마찬가지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경우, 본 이벤트가 치러지기 전에도 관련된 기

사가 중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는 국내의 스포츠 

붐 형성이나 관련 기사의 보도량에 이 같은 이벤트 개최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를 갖고 있다. 우선 스포츠 미디어 

연구를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향후 미

디어 관련 연구 주제를 확장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스포츠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할 때 커뮤니케이션 현

상을 빼놓을 수 없다. 미디어는 공기와 같은 존재(Croteau & 
Hoynes, 2002)일 뿐 아니라 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디

어의 역할이 중요하다(Boyle, 2006; Wenner, 1989). 또한 미디

어 자체도 스포츠라는 콘텐츠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Kim, 
2002; Rowe, 2004). 따라서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런 연구 과정은 미디어와 커뮤니케

이션, 저널리즘 등 관련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

로 스포츠 현상에 적용, 검토돼야 한다. 동시에 스포츠 분야에

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이론적 성과를 

검증하는 작업도 진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두개의 분야에 긍

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아직 관련 연구가 충분히 축적

되지 않은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일정기간 동안 커뮤니

케이션의 제 이론과 선행 연구 성과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이 저널리즘, PR과 홍보, 커뮤니케

이션의 문화적 영역 등으로 이뤄져 있음을 고려할 때

(Pedersen, Laucella, Kian, & Geurin, 2017), 특히 기존에 연

구된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스포츠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검증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

션 이론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써 스

포츠 현상의 독특성을 밝힐 수 있고 이를 통해 스포츠 관련 

학문의 정체성을 갖추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스포츠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은 정치와 사회, 대중여론 등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똑같은 결과를 낼 것인가, 아니면 그 

나름의 독특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미디어 연구는 

스포츠 관련 연구의 위상을 튼튼하게 만들 뿐 아니라 스포츠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한 새로운 이론의 탐색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단순히 커뮤니케이션과 스포츠라는 영역을 넘어서 

심리학, 철학, 사회학 등 여타 학문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만들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Yoo, Reichart 
Smith & Kim, 2013). 마지막으로 현재 스포츠가 우리사회에서 

갖고 있는 의미와 영역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 스타의 가

치에 대한 재조명을 들 수 있다. 특히 PR과 홍보, 마케팅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스포츠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 PR 현장에서 스포츠 선수의 가치를 재인

식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 스타의 재발견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이는 사회적, 실천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조사 대상 신

문의 종류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국내 신문의 경우 종합지

와 경제지, 그리고 스포츠지로 분류된다. 각각의 신문이 나름

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종합지는 대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내용을 지면에 담고자 한다. 따라서 

스포츠의 경우에도 가급적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반
면 경제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개 면을 제작하는 종합지에 

비해 한 개 면만 제공하는 지면 제약에 따라 압축적으로 기사

를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기사량의 제한이 있기 떄문에 편집진

의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의 태도

를 분석하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

츠지는 그날그날 발생한 대부분의 이벤트를 보도한다는 점에

서 두 개의 신문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

서는 신문 형태에 따라 조사 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 

분석 대상인 종목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연구 1에서는 김연아와 이상화를 스포츠 스타로 분류하고 다

른 스포츠 종목과 기사량, 기사 타입, 사진 등을 비교했다, 빙
상의 경우 오히려 이들 스포츠 스타보다도 많은 기사량이 보

도돼 연구의 목적을 밝히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했다. 이는 설상

종목과 슬라이딩 등을 모두 빙상으로 분류했기 때문인데 향후 

연구에서는 동계 올림픽이라는 특성에 맞춰 빙상, 설상, 슬라

이딩 등 종목을 세분화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스포츠 기사

의 크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기사 크기를 기계

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기사의 글자 수로 비교하는 것이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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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선수 

자체를 의제(agenda)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가 특정한 의제를 발굴해 이를 지면

에 보도한다는 의제설정 이론의 기본 전제에 반해 스포츠 기

사의 경우 미디어가 스타 선수의 경기를 최우선적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냈다. 그러나 스타나 스타 선수의 경

기를 보도하는 것은 뉴스가치가 있기 때문이지 선수 자체가 

의제는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의제와 뉴스를 구분해야 하

고 더 나아가 선수의 어떤 면을 보도할 것인가를 미디어가 결

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의제설정이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한 것은 

우선권이다. 또 의제설정 이론에 대한 비판 중에는 “언론의 역

할이 과대포장 됐”고 “실질적 주체는 정보를 가진 뉴스원”이라

는 시각도 있다(Son, 2005, p.14). 이는 미디어의 의제 결정권

에 앞서는 것은 스타이고 실제로 미디어는 이를 따라갈 수밖

에 없다는 결론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이를 보다 더 체계적으

로 발전시키면 뉴스 결정권(아젠다 세터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보다 더 정교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를 더

욱 구체화시킨다면 의제 제공자(agenda provider)로서 스포츠 

스타의 의미와 가치, 역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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